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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성차별주의 인식 향상 임 워먼트를 한

온라인 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

이 승 원 서 석†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연세 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 학생들이 일상에 만연해있는 온정 성차별주의와 그 부정 인 향을

인식하고, 성차별에 한 인식이 증진되면서 수반되는 심리 불편감이나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 다. 구체 으로, 경험학습 이론과

여성주의상담이론 선행 연구들을 토 로 개발된 3회기 온라인 로그램(인식 향상 임

워먼트 로그램: 실험집단)과 온정 성차별주의 인식 향상에만 을 둔 3회기 온라인

로그램(인식 향상 집단: 비교집단)이 온정 성차별주의와 여성임 워먼트에 차별 인 향

을 미치는지와 진로 포부, 우울, 공동행동 참여의도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n=20)과 비교집단(n=18) 모두 로그램 참여 이후 온정 성차별주의

수 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여성임 워먼트의 경우에는 몇몇 하 요인(자기돌 , 유능감,

여성성 수용)에 해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진로 포부, 우울, 공동

행동 의도에 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 연구

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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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은 남성이 들어주는 것이 매

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다’, ‘여성은 섬세하기 때문에 가정

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표면 으로는 정

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성차별 특히 온정 성차별을

표 하고 있다. ‘온정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는 사회에 만연한 미묘하고도 암

묵 인 성차별을 의미하는데(안상수, 김혜숙,

안미 , 2005), 외견상 여성에 해 정 인

태도를 견지하지만 본질 으로는 통 인 여

성의 성역할을 강조한다(Glick & Fiske 1996).

자기개발, 진로선택과 같은 발달 과업에 직면

하는 학생 시기에 여자 학생들은 사회

학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 태도로 인해 심

리 으로 축되고 진로포부 수 이 낮아지는

등(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자 학생

들보다 심리 장벽을 더 크게 지각한다(임윤

서, 안윤정, 2016). 본 연구에서는 여자 학생

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온정 성차별주의를

인식하고 온정 성차별주의의 부정 인 향

을 극복하기 한 온라인 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 다.

온정 성차별주의는 양가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 Glick & Fiske,

1996)의 핵심 개념이다. 양가 성차별주의 이

론에 따르면, 부부 계 등 남녀 계에는 친

함과 상호의존 등 정 인 측면이 존재하

면서도 동시에 성차별 인 권력 구조가 내재

되어 있다. 따라서 성차별의 한 종류인 온정

성차별 역시 남녀 간에 존재하는 권력

계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한다(Glick et al. 2000).

온정 성차별은 세 개의 하 개념, 즉 보호

부성주의, 보완 성역할 분화, 친 한 이

성애로 개념화된다(Glick & Fiske, 1996). ‘보호

부성주의’는 여성을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

펴야 하는 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남성은 여성에게 정치, 경제 사회 자

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가정한다(Glick &

Fiske, 1996). ‘보완 성역할 분화’는 남성에게

부족한 도덕성, 심미 감각, 이타성을 여성에

게 강조하고(Glick & Fiske, 1996; Overall, Sibley,

& Tan, 2011),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가정에

제한하는 통 인 성차별주의를 부드럽고 완

곡하게 표 한다(Eagly & Maldinic, 1993). 마지

막으로, ‘친 한 이성애’는 남성과 여성의 진정

한 행복을 해서는 둘 간의 낭만 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서, 남성의 완 한 성공

을 해 사랑하는 여성의 존재가 필요한 반면

여성에게는 남성의 내조자로서 정숙과 순결을

강조하고 이를 정 인 덕목으로 칭송한다.

이 듯 온정 성차별주의는 성차별

주의와는 달리 여성에 한 고정 념 정

인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남

성과 여성 모두 온정 성차별을 성차별로 인

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Kilianski & Rudman,

1998). 실제로 미국(Kilianski & Rudman, 1998)

과 네덜란드(Barreto, Ellemers, Piebinga, & Moya,

2010) 학생들은 온정 성차별주의가 나타

난 상황을 성차별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온정 성차별주의를 가

진 사람을 정 으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

에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 한 거부감 없

이 온정 성차별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Hammond, Overall, & Cross, 2016). 한편, 온정

성차별주의는 가부장 인 유교문화가 뿌리

깊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더 정 으로 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Glick et al. 2000). 이는 여성

들이 여성에 한 이나 오로 변되는

성차별을 피하기 해 보호와 애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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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되는 온정 성차별을 수용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Jackman,

1994; Overall et al. 2011).

여성들이 온정 성차별을 수용할 경우 단

기 으로는 남성들로부터 보호와 돌 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 으로는 온정 성차별주의

에 스스로를 속박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를 들어, 여성들이 온정 성차별주의에 노

출될수록 독립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

는 경향이 어드는 신(Feather, 2004), 어려

움에 직면했을 때 수동 인 태도로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존 성향이 커진다(Shnabel,

Bar-Anan, Kende, Bareket, & Lazar, 2016). 더욱

이, 온정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수용할수

록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침투 사고를 더

많이 하고(Dumont, Sarler, & Dardenne, 2010),

자기의심은 증가하는 반면 자존감은 낮아지

며(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경제력

등 더 높은 지 를 추구하려는 태도(Rudman &

Heppen, 2003)와 높은 지 를 획득할 수 있다

는 믿음(Dasgupta & Asgari, 2004)은 약해지고,

우울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ezzini,

2013). 한 온정 성차별주의를 수용하는 여

성일수록 재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수용하

고(Jost & Kay, 2005)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Jost & Hunyady, 2005), 사회에서 여성으

로서 받는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등(Jost &

Hunyady, 2005) 재 사회체제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온정 성차별

주의는 사회 변화를 한 여성들의 공동행동

참여 의도를 감소시켜(Becker & Wright, 2011),

장기 으로는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유지하

는 데 기여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온정 성차별

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개입

들이 개발되었고 그 효과를 입증하려는 노력

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일상의

맥락에서는 온정 성차별주의와 그 향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을 지 하면서(Becker

& Swim, 2011), 차별을 극복하기 해서는 이

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Dardenne et al. 2007). 따라서 여러 연구에

서 성차별에 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성차별을

지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확인하 는데,

개입 후 참여자들이 온정 성차별에 동의하

는 정도가 확연히 감소하 다(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Case, 2007). 이러한 연

구들은 학교 강의 등을 활용한 장기 연

구(Case, 2007; Yoder, Miles, & Raffa, 2016)와

실험 개입을 통한 단기 연구(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Case, Hensley, & Anderson,

2014)로 구분할 수 있다.

Case(2007)는 사회에서 성차별 인 태도

가 노골 으로 표 되는 것은 어든 반면,

미묘하고 은 한 방식으로 성차별을 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 다. Case는 한 학기 동안 학생을 상

으로 여성학 강의를 진행한 후 온정 성차

별주의를 포함한 성차별 태도의 변화를 확

인했는데, 남성특권 인식과 성차별주의

(modern sexism)는 유의미하게 변한 반면 온정

성차별주의는 변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강

의 에 직 으로 온정 성차별주의를 다

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인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개입 과정에

서 온정 성차별을 명시 으로 다룰 것을 제

안하 다. 이후 Yoder 등(2016)은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온정 성차별주의

가 변하는지를 확인했는데, 수강생들은 한 학

기 동안 온정 성차별주의를 변인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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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 다. 그 결과, 학생

들의 온정 성차별주의 수 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 성차별

주의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개입 과정에 온

정 성차별을 구체 으로 포함시켜야 할 뿐

만 아니라, 온정 성차별주의를 삶의 경험과

연계시키는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Yoder

et al. 2016). 한편, Case(2007)와 Yoder 등(2016)

의 연구처럼 학교 수업에서 개입을 실시할 경

우 연구결과가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용되고, 수업 평가 기 이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개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학교라는 제한된 맥락에만 용될 수

있고, 비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제한 이 있다

(Lim, Tormshak, & Dishion, 2005). 장에서는

단기 개입에 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노이경,

정남운, 2007), 과정과 규모를 간소화한 개입

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반 해서 최근 단기 인 개

입을 통해 온정 성차별에 한 민감성과 수

용도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

다( ,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2012; Case et al. 2014). 를 들어, Becker와

Swim(2011)은 독일과 미국 학생을 상으로

온라인상에서 1주일 간 구조화된 일기를 작성

하게 하고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이 변하

는지 확인하 다. 구조화된 일기에는 일상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정 성차별 상황이 목

록으로 제시되었고, 참여자들은 제시된 상황

을 직간 으로 경험했는지, 해당 사건이 얼

마나 성차별 으로 느껴졌는지를 매일 평정하

다. 그 결과 온라인 개입 후 참여자들이 온

정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

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에서 경험

하는 온정 성차별을 떠올리면서 성차별에

한 정보를 능동 으로 처리했을 때 온정

성차별주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주

일간의 단기 개입을 통해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연구자들은 연구가

종료된 후 참여자들에게 ‘ 학 내 성차별 감

소 로그램 도입을 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의 자발 인 참여도를 확인

하 다. 그 결과 온정 성차별주의에 한

인식 수 이 향상된 실험집단의 서명 참여도

가 비교집단의 서명 참여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사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시연(2016)은 구직면

상황을 재연한 실험을 실시하 는데, 우선

면 이 실험참여자들에게 온정 성차별을

담은 발언을 한 후 참여자들의 인지 수행 능

력( : 직무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면 상황 직후 실험 집단의 참여자들에

게는 온정 성차별주의 이론을 기술한 짧은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읽게 하 고, 비교 집

단의 참여자들에게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읽기 자료에 노출된 참여자

들의 인지 수행 능력, 연구 참여 동기 수 ,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온정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수 이 감소되는 등

인식 수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2016). 이상의 연구들은 단기간에 걸친 읽기

는 쓰기 작업을 통해서도 온정 성차별

에 한 민감성이 향상되고 수용 수 이 감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 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온정 성

차별주의를 극복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온

정 성차별에 한 인식내지는 민감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소에



이승원․서 석 / 온정 성차별주의 인식 향상 임 워먼트를 한 온라인 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

- 1071 -

차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차별로 인식하

게 될 때 태도 변화에 한 동기가 커질 수 있

음을 고려하면(Monteith, 1993: Good & Woodzicka,

2010 재인용), 온정 성차별주의에 한 인식

수 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자 학생들의 온정

성차별주의 극복을 한 요한 출발 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은, 성차별로

지각되는 사건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우울, 분

노, 불안, 신체 증상 한 증가한다는 것이다

(Fischer & Bolton-Holz, 2010; Moradi & Subih,

2002; 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즉, 단순히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수

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칠 경우, 성차별로 지

각되는 사건들이 증가함으로써 개인의 심리․

정서 불편감이 커지는 부작용이 래될 수

있다. 결국, 온정 성차별주의를 온 히 극복

하기 해서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수 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인식 수 이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정서 부

작용을 상쇄시키는 략을 동시에 용할 필

요가 있다.

성차별에 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심리․정서 불편감이 증가하는 상은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odel; Downing & Roush, 1985)에

서 폭로(revelation)단계 여성들이 보이는 특징

과 매우 유사하다. 이 단계에 속한 여성들은

통 인 성역할의 성에 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지배계층인 남성과 사회 구조에

해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Downing & Roush,

1985), 동시에 과거 스스로에게 웠던 억압에

해 죄책감을 경험하는 등(Fisher & Bolton-

Holz, 2000) 심리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Yoder, 2012). 따라서 이 단계의 여성들에게는

차별로 인한 부정 감정을 타당화하고 자존

감을 고양시키는 개입(Harlan, 1998), 특히 임

워먼트(empowerment)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도

화되고 사회화된 성별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

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해 확신을 갖

고(Downing & Roush, 1985; Malkin & Stake,

2004), 심리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Yakushko, 2007). 결국,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수 이 높아졌으나 동시에 무력감

을 호소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여성들을

상으로 강 에 을 두고 자발성과 주체성

을 강화시키는 임 워먼트 개입이 성차별을

온 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여성주의상담의 핵심 개념인 임 워먼트는

1940년 사회학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시민권

리운동, 인권운동,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사용

되기 시작했다(김안나, 최승아, 2013). 임 워

먼트(empowerment)는 무력감, 억압, 통제감 상

실과 반 되는 개념으로(Rapport, 1984),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학자들은 문제해결능력 향상,

인 계기술 자기주장 향상, 정 자기

지각의 고양, 사회 활동 수 의 증가 등으

로 임 워먼트를 정의한다(Moradi & Funderburt,

2006; Worell, 2001). 특히, 임 워먼트는 여성

정신건강의 주요 차원으로(Worell, 2001), 사회

문화 억압에 한 여성의 무력감을 다루는

요한 도구다(Parsons, 1999: 오옥선, 2014 재

인용). 여성주의상담에서 임 워먼트 개입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문화 요소에 해 내

담자가 항할 수 있도록 힘을 강화하는 략

을 의미하며(Kaplan, 2000), 삶의 목표를 인식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Worell, 2001). 임 워먼트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개인의 강 탐색 강

화와 함께 해 요인의 악과 극복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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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최명민, 2002). 즉, 자신을 정

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Henderson

-King & Stewart, 1994), 동시에 목표 설정이나

비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이 요하다

(Lloyd & Berthelot, 1992). 이러한 임 워먼트

개입은 여성의 진로 련 효능감을 향상시키

고(Chronister & McWhirter, 2003; 2006), 우울 수

을 감소시키며(배제 , 정경용, 2013),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 참여도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희, 2004). 그러나

정작 성차별 련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 개

입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일반

학생을 상으로 임 워먼트 개입이 온정

성차별주의 련 상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실증 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 개입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로그램이 여자

학생들의 온정 성차별주의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인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

리정서 불편감(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이

고, 임 워먼트를 증진시키는지를 검증하 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증진을 목 으로 하는

비교집단과, 인식 향상과 임 워먼트 증진을

목 으로 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여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 다. 선행연구(Zawadski, Danube,

& Shields, 2012; Zawadzki, Shields, Danube, &

Swim, 2014)에서도 유사한 실험설계를 용했

는데, 학생을 상으로 성 불평등에 한

정보제공을 주로 로그램을 실시한 비교집

단과 정보제공 뿐 아니라 경험학습 개입을

추가 으로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자기효능감

이 차별 으로 변하는지 확인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묵 형태로 나타나는

온정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해서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증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Dardenne et al. 2007)과 온정 성

차별주의를 삶의 경험과 연계시키는 활동을

제공한 선행연구( ,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2012; Case et al. 2014; Yoder et al.

2016)를 토 로 온정 성차별 인식 증진 활

동을 구성하고 이를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에

모두 실시하 다. 연구자들은 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 모두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과 민감성이 증가하고 온정 성차별을 수용

하는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상하 다. 한편,

실험집단에는 임 워먼트 개입을 추가로 실시

하여 성차별에 한 인식 증진으로 인한 심리

불편감(우울)이 어들고 임 워먼트 수

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 다. 한편, 본 연구에

서는 온정 성차별주의와 임 워먼트, 심리

불편감을 나타내는 우울 뿐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통해 온정 성차별주의(Jezzini, 2013;

Jost & Kay, 2005; Rudman & Heppen, 2003)

임 워먼트 개입(김경희, 2004; 배제 , 정경용,

2013; Chronister & McWhirter, 2006)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진로 포부와 공동행동 참

여를 종속변인으로 채택하 다. 연구자들은

임 워먼트 개입을 추가 으로 실시한 실험집

단이 비교집단보다 우울 수 은 낮고, 임 워

먼트, 진로 포부, 공동행동 참여는 더 높을 것

으로 상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 근을 토

로 실험집단의 임 워먼트 개입을 구성하

다. 경험학습 근은 경험에 한 반성

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나 행동을 유도하

는 교육 으로(Kolb, 1984), 학습자의 경

험과 제시되는 문제( , 온정 성차별)를 연

계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한 동기를 증진시

키고(Yoder et al. 2016),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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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해 새로운 을 습득하도록 돕는

다(Murrell, 2001). 특히, 경험학습 근은 학

습자의 임 워먼트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석해 으로써 사회 맥락

에 한 의식화와 임 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Shellman, 2014). 실제로, 경험학습을 기반

으로 한 성찰 쓰기는 학습자의 심리

성장과 변화에 한 동기를 유발하고(오태호,

2012), 자신과 외부 세상에 한 성찰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원,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

과 성차별주의를 연계함으로써 성차별에 한

정보를 효과 으로 학습하고, 성차별의 부정

향과 이에 한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

도록 경험학습 쓰기 활동을 제작하여 온

라인으로 실시하 다. 심리교육의 안

근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로그램은(Hintz,

Frazier, & Meredith, 2015) 면 로그램만큼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상 인 이 한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s, Susan, &

Parkin, 1998). 를 들어, 심리서비스를 온라인

으로 제공할 경우 통 인 근보다 이용자

들의 근성이 높아지고(권성호, 1997; 정충용,

2001),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근할 수 있

기 때문에 더욱 여유롭게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허운나, 1996).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으로

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국의 여자 학생

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참여

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발 으로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로그램에 한 몰입도가 증가

할 것으로 기 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온정 성차별주의 련 선행연구들

( :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을 근

거로, 온정 성차별주의에 한 정보를 제공

받고 련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 모두 로그램 참여 후 온정 성차별주의

태도가 감소할 것으로 상하 다(가설 1). 둘

째, 임 워먼트 로그램 련 선행 연구들

( : 곽 연, 2009; 박애선, 이 희, 1994)을 토

로, 실험집단에서만 여성 임 워먼트 수

이 증가할 것으로 상하 다(가설 2). 셋째,

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우울 수 이 비

교집단보다 낮을 것으로 상하 다(가설 3).

비교집단의 경우 온정 성차별 인식 향상으

로 인해 온정 성차별을 수용하는 정도가

어지고 따라서 우울 수 이 낮아지지만 인식

되는 성차별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감을

느껴 결국 우울은 인식 향상 이 의 상태로

회귀할 것으로 상하 다. 반면, 실험집단에

서는 인식 향상을 한 개입 뿐 아니라 임

워먼트 개입을 추가로 실시하기 때문에 정

인 자기가치감이 고양되고 이로 인해 우울

감이 감소할 것으로 상하 다. 넷째, 두 집

단 모두 진로포부 수 이 증가하지만 증가폭

은 임 워먼트 개입을 추가 으로 실시한 실

험집단에서 더 클 것으로 상하 다(가설 4).

마지막으로, 로그램 참여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회운동 참여 수 이 높을 것

으로 상하 다(가설 5). 이는 성차별 인식

수 이 증가할수록 사회정치 운동에 한

심이 증가하고(Becker & Swim, 2011; Becker

& Wright, 2011), 임 워먼트 수 이 증가할수

록 사회정치 활동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

행연구( : Worell, 2001)를 토 로 한 것이다.

즉, 인식과 임 워먼트 수 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상되는 실험집단에서 사회정치 참

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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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국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성인 여성을 상으로 진행하 다. 연구에 필

요한 참여자의 수를 산정하기 해 G-Power

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을 사용하 다. 본 연구와 비슷한 차로 진

행된 선행연구(Becker & Swim, 2011, 2012)에서

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고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Cohen(2013)의 기 에 따라

간 정도의 효과에 해당하는 참여자 수를 산정

하 다. 효과크기 0.25, 유의 수 .05, 검정력

.80, 3회 반복 측정을 기 으로 산정한 결과

각 집단에 14명의 참여자가 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연구

도 탈락자가 발생할 것을 상하여 산출된

수의 2배 이상을 모집하기로 결정하 다. 3주

동안 학생들이 정보 공유를 해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www.specup.com)에 연구 홍보

문과 참여 완료 시 4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연구 안내문을 게시하 다.

문자메시지로 참여 의사를 밝힌 103명을

상으로 무선할당을 실시했고, 참여의사를 밝

힌 순서에 따라 홀수 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실험집단에, 짝수 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비교

집단에 각각 할당하 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103명 50명이 연구를 완료하 다. 이때 설

문 문항에 포함된 4개의 타당도 체크 문항(“이

문항은 ‘매우 그 다’에 응답해주십시오”)에

한 응답 내용과 이상치(outlier) 여부를 확인하

고, 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지속 으로 여

러 문항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자

료 분석에서 제외하 다.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들은 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실험 집단 (n=20) 비교 집단 (n=18)

M(SD) M(SD)

연령 21.40(1.60) 22.28(2.53)

재학 학기 5.80(2.24) 6.61(1.61)

공

사회과학 40% 33.33%

인문 35% 50%

공학 5% 5.66%

자연 5% 5.66%

체능 10% 5.66%

기타 5% 0%

학 소재지

서울 55% 83.3%

경기 30% 5.66%

역시 5% 5.66%

기타 10% 5.66%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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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실

험집단 21.4세(SD=1.60), 비교 집단 22.28세

(SD=1.53) 다. 평균 재학 기간은 실험집단 5.8

학기(SD=2.24), 비교집단 6.61학기(SD=1.1) 다.

참여자들의 공은 두 집단 모두 사회과학 계

열과 인문 계열이 과반수를 차지하 고, 재학

인 학 역시 두 집단 모두 과반수가 서울

에 치하 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연구 차

로그램 개발

연구자들은 실험집단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온정 성차별 인식 임 워먼

트 로그램’에 참여한 후 다음과 같은 변화

가 나타날 것으로 기 하 다. 첫째,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온정 성차별이 일상에 만연해있

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련

지을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경험에서 온정

성차별 상황을 떠올리고 이에 응하기 한

략을 세울 수 있다. 셋째, 삶에서 경험한 어

려움과 역경을 극복한 경험들을 떠올리며 자

신의 강 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경험학습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 로 실

험집단을 한 로그램 활동을 구성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애선과 이 희

(1994)가 여성주의 상담을 토 로 개발한 집단

상담 로그램을 참고해서 ‘인식 임 워먼

트 로그램’을 3회기로 구성하 고, 특히 세

번째 회기의 활동은 최근 개발된 임 워먼트

로그램(최 희, 2014)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박애선과 이 희가 개발한 로그램은 여

성의 고정 념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

성되며 그러한 고정 념이 자신의 삶과 어떻

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스트 스 상황에

한 처 방법을 논하고 주장 인 행동을 연습

하며, 자신의 강 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아

상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험학습

근 임 워먼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박애선과 이 희(1994)가 개발한 집단상

담 로그램은 이혼 여성을 상으로 한 여성

주의 집단상담(유경희, 김기 , 2004)과 업주

부를 상으로 한 임 워먼트 증진 집단상담

(김정미, 김성회, 2005)의 개발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실험집단에서 1회기는 온정 성차별 정보

획득 성역할 분석, 2회기는 처 략

계획, 3회기는 참여자 자신의 강 을 확인하

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하 다. 구체 으로,

1회기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활동내용을 구성하 는데, 참여자들은

양가 성차별주의에 해 배우고, 일상에서

온정 성차별을 알아차리며, 자신의 경험과

온정 성차별을 연결 짓고 경험을 재평가하

는 활동에 참여하 다. 우선, 참여자들은 온정

성차별주의자인 A씨에 한 을 읽고 그

에 해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 그의 이야

기에서 차별 인 요소가 느껴졌는지 등에

해 5 Likert 척도로 평정하 다. 이 은 연

구자가 선행연구(Kilianski & Rudman, 1998)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참여자가 에 한 평

정을 마친 후에는 A씨가 온정 성차별주의자

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온정 성

차별주의에 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 다. 읽

기 자료 역시 선행 연구(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2; Good & Wookzicka, 2010)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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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 다. 그런 다음, 성역

할 분석(Worell & Remer, 1992)을 통해 성차별

과 참여자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짓게 하 다.

성역할 분석은 참여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성

역할 메시지를 확인하고, 메시지의 정 , 부

정 결과를 탐색하고 메시지를 학습하게 된

과정을 알아차리며, 변화를 진하는 자기 메

시지로 새롭게 구성한 후, 새로운 메시지와

일치되는 삶을 살기 해 필요한 행동과 조력

자 등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하 다(박애

선, 이 희, 1994). 1회기 활동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온정 성차별에 한 참여자들의 인

식과 민감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 다.

실험집단 로그램의 2회기와 3회기는 참여

자들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키기 한 활동으

로 구성하 다. 이때 연구자들은 김정미(2004)

의 정의를 채택하여 여성 임 워먼트를 5개의

차원(여성성 수용, 자기 신뢰, 자기 돌 , 자기

주장, 통제감/유능감)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

화하고, 로그램 실시 후 각 차원에 한 참

여자들의 수 이 증가할 것으로 상하 다.

우선 참여자들은 1회기에 수행한 활동에 한

생각과 느낌을 로 표 하는 활동으로 2회기

를 시작하 다. 이는 자기표 을 억압해온 기

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

을 표 하는 것이 여성들의 임 워먼트를 향

상시키기 해 필요하다는 주장(김정미, 2004)

에 근거한 것으로, 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을 표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시

하는 자기 돌 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 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온정 성차별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상황을 알아차리고, 온정 성

차별 상황에서 세 가지 방식(주장 , 수동 ,

공격 ) 가장 효과 인 방식을 채택하고,

처 과정에서 상되는 어려움을 상하며,

이때 활용 가능한 사회 자원을 탐색하는 활

동에 참여하 다. 이러한 활동은 성역할로 인

해 자기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

게 효과 이고(Farmer, 1984), 여성들이 성 고

정 념을 월하고 인 계에서 임 워먼트

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Enns, 2003). 2회기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하게 표 하고(자기

주장), 인 계에서 보다 자신 있게 응하며

( 인 유능감), 자신의 행동에 한 신뢰감(자

기신뢰)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 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3회기에

자신의 강 을 확인하고 단 을 정 으로

재해석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활동에

참여하 다. 이는 자신의 강 과 능력을 로

표 할 경우 소수자들의 고정 념이 감소되고

수행 능력 한 향상된다는 선행연구(Bowen,

Wegmann, & Webber, 2013)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 인 활동 내용은 최근 개발된 임 워먼

트 로그램(최 희, 2014)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을 참고하 다. 즉, 참여

자들은 자신의 강 목록을 작성하고, 단

목록을 작성한 후 단 을 장 으로 다시 표

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어보고, 스스로를 향한 격려 편지를

작성하는 활동에 참여하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기가치감과 효능감이 증진

됨으로써 스스로를 정 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 하 다.

한편, 비교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3회기로

구성된 ‘인식 향상 로그램’에 참여하 다. 이

로그램은 기존의 유사 로그램들을 참고해

서 3회기 모두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구성하 고, 실험집단과

비슷하게 회기 당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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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1회기에 참여자들은 실험집단(인

식 임 워먼트 로그램)과 동일하게 온정

성차별주의자를 묘사한 과 읽기 자료를

제공받았다. 한, 연구자가 선행 연구(Becker

& Swim, 2011)를 참고해서 제작한 온정 성

차별 사건 목록을 보면서, 각각의 사건이 얼

마나 성차별 으로 지각되며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평정하 다. 이러한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온정 성차별에 한 참여

자의 인식과 민감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

다. 2회기에는 온정 성차별에 한 참여

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해, 온정 성차

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해당하는 문항

(양가 성차별주의 척도; Glick & Fiske, 1996)

을 참여자에게 제시한 후, 각각의 문항이 온

정 성차별에 해당되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

다. 이를 통해 양가 성차별주의에 한

참여자의 반 인 이해도뿐만 아니라 온정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 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정 성차별 상황 목록을 작성하 다.

3회기에 참여자들은 직장 생활과 미디어( 고,

화, 드라마 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정

성차별 상황 목록을 작성하 다. 실험집단

로그램과 비교집단 로그램의 회기 별 내용

을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로그램 개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해 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비 연

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토 로 로그램을

수정하 다. 우선, 상담 공 교수에게 로그

램의 내용과 과정, 제시 방식에 해 피드백

을 받고 로그램을 수정하 다. 그런 다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두 개의 로그램을 상담

공 학원생들에게 실시하고, 로그램이

목 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를 평정하게 하 다.

이를 해 상담 공 박사 과정생 1명과 석사

과정생 2명이 참여했고, 연구자로부터 각

실험집단(인식 임 워먼트 로그램) 비교집단(인식 향상 로그램) 소요

시간목표 활동 목표 활동

1

회기

온정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온정 성차별주의 정

보 제공

2. 성역할 분석

온정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온정 성차별주의 정

보 제공

2. 온정 성차별 사건

확인하기

10분

2

회기
처 연습

1. 생각과 감정 표 하기

2. 성차별 상황 처 계

획하기

온정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양가 성차별주의 구

분하기

2. 결혼생활에서의 성차

별 사건

10분

3

회기
강 향상

1. 생각과 감정 표 하기

2. 강 확인하기

3. 나에게 쓰는 격려 편지

온정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직장생활에서의 성차

별 사건

2.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사건

10분

표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로그램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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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목 내용에 한 설명을 들은

후 두 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활동에 직 참

여하 다. 그런 다음, 각 로그램의 내용 구

성이 개발 목 에 부합하는지, 두 로그램이

서로 다른 목 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는지를

연구자가 제작한 5 Likert 척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평정하 다( : ‘인식 임 워먼트

로그램’은 온정 성차별주의에 한 민감성

향상과 임 워먼트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

을 해, ‘인식 향상 로그램’은 온정 성차

별주의에 한 민감성 향상이라는 단일 목

을 해 구성되었습니다. 두 로그램이 그

목 에 있어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습니까?).

평정자들이 모든 문항에 4 이상의 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각 로그램은 개발 목 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두 로그램은 서로 다른

실험 조작으로써 하다고 단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학 학사 4명에게 비 연구

를 실시하 고, 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일부 지시문이 명료하지 않고 실시 화면이

조직 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 하여 련 사

항을 수정하 다.

로그램 실시 효과 검증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지원자들에게 사

검사가 연계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문자메시

지로 달하 다. 사 검사를 실시한 후 1주

일이 지난 다음 1회기 참여에 한 안내

온라인 링크를 문자로 발송하 고, 각 회기를

마치고 3일이 지난 후 다음 회기에 한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 다. 매 회기는 유사한

차로 진행되었는데, 참여자는 송 받은 온

라인 링크를 르고 자신의 고유 번호를 입력

하면 각 회기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참

여자의 생각과 경험을 로 작성하는 경우에

는 최소 30자 이상의 길이로 을 작성하도록

요구하 다. 회기 간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직 회기 실시 후 5일 동안

다음 회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정

에 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 참여자가

해당 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로그램이 종

료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사후 검사를 진행

하도록 요청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참여가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에 한 심과 참여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추후검사로서 참여자가 자율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내 양성 평등을 한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송하고 참여 빈도가 집단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그러나 선행

연구(Becker & Swim, 2011)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수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행

동으로 실천하기 이 단계에 해당되는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 다.

결국, 양성 평등 운동 참여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추후검사에 추가하 고, 사후검사 종

료 6-8주 후에 주요 종속 변인(온정 성차별

주의, 여성임 워먼트)과 함께 추후검사를 실

시할 수 있는 온라인링크를 참여자들에게

송하 다.

측정 도구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에는 참여자의 연

령, 학 소재지, 재학 학기 수, 공을 묻는

인구통계학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한 참

여자가 성실하게 설문에 임했는지를 단하기

해 사 설문과 사후 설문에 각각 두 문항

씩 총 4개의 타당도 체크 문항(“이 문항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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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다’에 응답해주십시오”)을 포함시켰다.

사 검사는 인구통계학 특성, 온정 성차

별주의, 여성 임 워먼트, 사회 바람직성,

우울, 진로 포부를 측정하는 도구들로 구성되

었고, 사후검사는 온정 성차별주의, 여성 임

워먼트, 사회 바람직성, 우울, 진로 포부

를 측정하는 도구들로, 추후검사는 온정 성

차별주의, 여성 임 워먼트, 양성평등을 한

공동행동 참여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

되었다. 사 -사후-추후검사에서 반복 으로

실시되는 척도들의 경우 반복 측정으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해 설문지 내 제시 순서

를 달리하 다.

온정 성차별주의

참여자들의 온정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기

해, Glick와 Fiske(1996)가 개발한 양가 성

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

를 안상수 등(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

국형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다시 안상수,

백 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이 보완

하여 제작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 온정 성

차별주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 다.

K-MSI는 성차별주의와 온정 성차별

주의를 측정하는 각 12개 문항 총 24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정 성차별주의는 보

호 부성주의, 보완 성역할분화, 친 한 이

성애 등 3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

호 부성주의는 남성이 여성보다 권 , 권력,

신체 힘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고( :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 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보완 성역할 분

화는 통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남성

의 특성을 보완해 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

며( :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친 한 이성애는 남

성의 이상 인 반려자로 여성을 생각하는 정

도를 측정한다( :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모든 문항은

5 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고, 수가 높을수록 온

정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정 성차별주의는 성차

별주의와 개념 으로 유사한 성차별주의 척도

(여성에 한 태도 척도, Spence & Helmreih,

1972;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김양희, 정경

아, 2000; 통 성차별주의 척도, Swim,

Aikin, Hall, & Hunter, 1995)와 낮은 상 을 보

여 변별 타당도가 확인 되었다(안상수 등,

2007). 선행 연구에서 온정 성차별주의 체

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이정원, 김혜숙, 2012). 본 연구에서 온정

성차별주의 체 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사 검사에서 .89, 사후검사에서 .91, 추후검사

에서 .91로 나타났다.

임 워먼트

참여자들의 임 워먼트 수 을 측정하기

해 김정미와 김성회(2004)가 개발한 여성 임

워먼트 척도를 사용하 다. 여성 임 워먼트

척도는 여성성 수용, 자기신뢰, 자기돌 , 유

능감, 자기주장 등 5개 하 척도, 총 44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여성성 수용’은 여성의

독특한 강 과 가치를 인식하고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소 히 여기는 정도를 묻는 8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 “나는 한 여성으로

서의 강 을 인식하고 있다.”), ‘자기신뢰’는 자

신의 느낌과 생각을 신뢰하는 정도와 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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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향을 받는 정도를 묻는 12개의 역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삶에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느낀다.“). ‘자기돌

’ 하 척도는 자신을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

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묻

는 8개 문항( : “지 은 에 비해 어떤 일

을 단할 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훨씬 더

요하게 여긴다.”), ‘유능감’은 자신의 삶에 한

통제력과 계에서의 유능감을 묻는 7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재 내가 처한 상황

에 최 한 잘 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

지막으로, ‘자기주장’ 하 척도는 자신의 존재

감정, 의견을 표 하는 정도를 묻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는 내 욕구도 말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 수가 높을수록 여성 임

워먼트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 워먼트는 소진,

스트 스와 부 인 상 을 나타냈고(김정미,

2009), 성인 여성 표본에서는 우울과 부 상

을, 자기 강도와는 정 상 을 나타냈다

(김정미, 김성회, 2004). 김성회와 김정미

(2004)의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사 , 사후,

추후 검사에서 모두 .94로 나타났다. 한 사 ,

사후, 추후 검사에서 하 변인의 Cronbach’s α

는 여성성 수용 .86~.87, 자기신뢰 .87~.90, 자

기돌 .70~.78, 유능감 .64~.74, 자기주장

.77~.80으로 나타났다.

우울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 수 을 측정하기

해, 임상 우울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겸구, 권기덕, 김상기, 1999)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겸구, 최상진과 양

병창(2001)이 한국인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CES-D를 사용하 다. 한국형 CES-D는

한국인을 상으로 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반

복 으로 확인되었으며(배성우, 신원식, 2005),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여자들은

지난 1주일동안 각 문항( : “내 인생은 실패

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에 해 어떻게 느끼

고 행동하 는지를 5 Likert 척도(1 =

없었다[0일], 3 = 자주[3-4일], 5 = 매

일[7일])로 평정한다. 척도에는 4개의 역채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

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라

틴계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Jezzini, 2013)에

서 CES-D는 여성들의 온정 성차별주의와 정

상 을 나타냈고, 국내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오보 , 이상희, 2013)에서 CES-D는 자

아존 감, 진로태도성숙, 학 응과 부 상

을 나타냈다. 척도 개발 연구( 겸구 등,

2001)에서 체 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91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사 검사에서 .93,

사후검사에서 .93으로 나타났다.

진로 포부

여자 학생들의 진로 포부 수 을 측정하기

해 O’ Brien(1992)의 진로 포부 척도(The Career

Aspiration Scale: CAS)를 최수욱(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CAS는 1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자신의 진로 안에서 성취를 향

한 포부를 측정한다( : “나는 내 진로분야에

서 리더가 되고 싶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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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평정하고, 4개의 역채 문항이 포함되

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 의 진

로 포부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 학

생들을 상으로 했을 때 진로 포부는 진로

자기효능감과 정 상 을 나타냈고, 진로 장

벽과는 부 상 을 나타냈다(최수욱, 2002).

O'Brien과 Fassinger(1993)의 연구에서 체 문항

에 한 Cronbach’s α는 .76, 최수욱(2002)의 연

구에서는 .74, 본 연구에서는 사 검사에서

.81, 사후 검사에서 .85로 나타났다.

공동행동 참여 의도

참여자들의 양성평등을 한 공동행동 참여

의도를 측정하기 해, Becker와 Wright(2011)

가 개발한 공동행동 의도 척도(Collective Action

Intention Scale)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

용하 다. 연구자가 척도 개발자에게 10개의

원문항을 요청하 으며, 그런 다음 미국과

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이 1차 번역

을 진행하 고, 심리학을 공한 어-한국어

이 언어자가 역번역을 실시하 다. 그런 다

음, 미국인 1명과 한국인 통번역사 1인이 원

문항과 역번역 문항이 의미상 유사한지 7

척도로 평정하 다. 평정자들은 모든 문항에

해 5 이상의 수를 부여하 고, 평정자

들의 피드백을 반 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

다. 공동행동 의도 척도는 양성평등을 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 “여성들의 이익을 해 극

으로 활동한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1

=매우 낮다, 5 =아주 높다)로 평정하고,

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을 한 공동행동에

참여할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

(Becker & Wright, 2011)에서 공동행동 참여 의

도는 온정 성차별, 체제정당화 수 과 부

상 을 나타냈다. Becker와 Wright(2011)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도 .91로 나타났다.

사회 바람직성

사회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설문

상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로 답하는

신에 사회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

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Rubin & Babbie, 2008:

김용석,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주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참여자들의 사회 바람직성을 공변인으

로 설정하여 그 향을 통제하고자 하 다.

성폭력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

(박하나, 장수미, 2012)에서도 참여자들의 사회

바람직성을 측정하여 그 향을 통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김용석(2010)이 성인을

상으로 개발한 사회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24)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만 보편 이지 않

은 행동( : “나는 내 자신에 해 항상 정직

하다”)을 의미하는 인상 리 하 요인 8개 문

항과, 사회 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편

으로 보이는 행동( : “나는 때로 자리에 없

는 사람을 흉본 이 있다”)을 의미하는 자기

기만 하 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 자기기만

척도는 4 는 5 으로 응답한 경우 1 을

부여하고 나머지 응답에는 0 을 부여한다.

인상 리 척도는 1 는 2 으로 응답한 경

우 1 을 부여하고 나머지 응답에 0 을 부여

하여 총합으로 계산한다. 수가 높을수록 사

회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성향

이 강함을 의미한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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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직성 척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

하는 자기기만 고양 척도, 허 성 척도와

정 상 을, 정신병 경향성 척도와는 부

상 을 나타냈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 검사에서 .77, 사후검사에서

.81로 나타났다.

결 과

동질성 검증

연구가 진행되면서 탈락자들이 발생했기 때

문에, 탈락 여부와 탈락 시기(사 검사 후 탈

락, 로그램 도 탈락, 로그램 완료)에 따

라 사 검사에서 종속변인(온정 성차별주의,

여성 임 워먼트, 진로 포부,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 다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Λ=.01, F(5, 61)=1865.60, p<.001). 일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임 워먼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4.76, p=.01). Scheffé 검증 결과, 로그램

도 탈락자(M=3.13, SD=0.52)가 사 검사

탈락자(M=3.46, SD=0.44)와 로그램 완료자

(M=3.59, SD=0.45)에 비해 여성 임 워먼트

수 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3 참조). 로그램

완료자 38명을 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사 수가 동질 인지 확인하기 해 다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90,

F(7,30)=0.49, p=.83).

상 분석

주요 분석에 앞서, 변인 간 상 을 확인하

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사 검사와 사

후검사 모두에서 여성 임 워먼트는 우울과

부 상 (사 : r=-.57, p<.01; 사후: r=-.69,

p<.01), 진로 포부와는 정 상 (사 : r=.44,

p<.01; 사후: r=.39, p<.05)을 나타냈다. 여성

임 워먼트와 온정 성차별주의는 사 검사

와 사후검사에서 상 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추후검사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40, p<.05). 집단 별로 상 계를 확인한 결

과, 비교집단에서만 추후검사에서 여성 임

워먼트와 온정 성차별주의 간 상 이 유의

1. 사 탈락자

(n=17)

2. 도탈락자

(n=13)

3. 로그램

완료자(n=38)

M(SD) M(SD) M(SD) F df p Scheffé

온정 성차별 2.62(0.82) 2.30(0.79) 2.46(0.75) 0.60 2 .55

여성임 워먼트 3.46(0.44) 3.13(0.52) 3.59(0.45) 4.76 2 .01* 2 < 1, 3

진로 포부 3.82(0.45) 3.45(0.75) 3.73(0.64) 1.40 2 .25

우울 2.10(0.68) 2.30(0.45) 1.99(0.59) 1.31 2 .28

주. *p<.05.

표 3. 로그램 탈락자와 완료자의 사 검사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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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r=-.57, p<.05). 체 집단

을 상으로 했을 때 여성 임 워먼트는 공동

행동 참여 의도와 정 상 (r=.38, p<.05)을

나타냈는데, 집단 별로 상 을 확인한 결과

두 변인 간 상 이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r=.48, p<.05). 한편, 사 검사에

서 사회 바람직성이 여성 임 워먼트(r=.59,

p<.01), 진로 포부(r=.52, p<.01), 우울(r=.50,

p<.01)과 유의한 상 을 나타냈기 때문에, 해

당 거변인에 한 주요 분석 시 사회 바

람직성을 공변인으로 설정하 다.

온정 성차별주의 변화

로그램 실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온정

성차별주의 수 이 변했는지 확인하기

해,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과 측정 시기(사

, 사후, 추후)를 독립변인으로, 온정 성차

별주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실시하 다(표 5 참조). 그 결과, 측정 시

기의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F(2, 35)=4.37, p<.01). 반면, 집단의 주

효과(F[1, 36]=1.19, n.s.)와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F[2, 35]=0.24, n.s.)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 시기의 주효과에 한

사후 분석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온정

성차별주의는 사 검사(M=2.46, SD=0.75)보다

사후검사(M=2.02, SD=0.76)에서 유의하게 낮

았고(t[37])=5.60, p<.01), 사 검사보다 추후검

사(M=2.05, SD=0.73)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t[37]=5.46, p<.01),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37]=

-0.37, p>.05).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두 집단에 공통 으로 제공

사 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1 2 3 4 1 2 3 1 2 공동행동

1. 성차별 - - - - - - - - - -.08

2. 임 워먼트 -.11 - - - -.15 - - -.40* - .38*

3. 진로포부 -.13 .44** - - .00 .39* -

4. 우울 .27 -.57** .27 - .35* -.69** -.30

5. 바람직성 -.22 .59** -.52** .50**

주. *p<.05. **p<.01. 성차별=온정 성차별주의. 바람직성=사회 바람직성. 공동행동=공동행동 참여 의도

표 4. 변인 간 상 계수

사 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SD) M(SD) M(SD)

실험집단(n=20) 2.35(0.67) 1.84(0.68) 1.84(0.63)

비교집단(n=18) 2.58(0.83) 2.23(0.80) 2.28(0.78)

표 5.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온정 성차별주의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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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온정 성차별에 한 민감성 증진 활동으

로 인해 참여자들이 온정 성차별을 수용하

는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활동의 효과가 로

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임 워먼트 수 의 변화

로그램 실시 이후에 연구 참여자들의 여

성 임 워먼트 수 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해,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과 측정 시기(사

, 사후, 추후)를 독립변인으로, 여성 임 워

먼트 총 을 종속변인으로, 여성 임 워먼트

와 유의한 상 을 보인(r=.59, p<.01) 사회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표 6 참조). 그 결과, 집단

의 주효과(F[1, 35]=0.06,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F[2, 35]=0.09, n.s.),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F[2, 35]=2.36, p=.102)는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여

성 임 워먼트 각 하 변인을 상으로 반복

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모든

하 변인에 해 집단의 주효과와 측정 시기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돌

(F[2, 72]=3.46, p=.037)과 유능감(F[2, 72]=3.80,

p=.027)의 경우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 수용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시사되었다(F(2,

72)=2.80, p=.067). 여성 임 워먼트의 나머지

하 변인인 자기신뢰와 자기주장의 경우 상

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거나 경향성이 시사된 임 워먼트

그림 1. 측정 시기에 따른 집단 별 자기돌 , 유능감, 여성성 수용

사 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SD) M(SD) M(SD)

실험집단(n=20) 3.56(0.50) 3.69(0.53) 3.71(0.49)

비교집단(n=18) 3.62(0.45) 3.59(0.49) 3.58(0.51)

표 6.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여성 임 워먼트 체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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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인에 해, 측정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다(그림 1 참조). 우선, 사후검

사에서는 자기돌 (F[1, 35]=2.04, p=.16), 유능

감(F[1, 35]=2.34, p=.14), 여성성 수용(F[1,

35]=2.93, p=.09)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후검사에

서는 자기돌 (F[1, 35]=6.26, p=.02), 유능감

(F[1, 35])=5.02, p=.03), 여성성 수용(F[1, 35]=

4.66, p=.04)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일 집단 내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세 개 하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자기 돌 (t[19]=

-2.60, p=.02), 유능감(t[19]=-2.16, p=.04), 여성

성 수용(t[19]=-3.17, p=.01)이 사 검사보다 추

후검사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

조).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이러한 집단 내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울, 진로 포부, 공동행동 참여 의도

로그램 실시 이후 우울과 진로 포부 수

사 사후 추후 사 -사후 사후-추후 사 -추후

M(SD) M(SD) M(SD) t(df) p t(df) p t(df) p

자기

돌

실험
3.77

(0.49)

3.91

(0.45)

4.01

(0.54)
-1.14(19) .27 -1.00(19) .33 -2.60(19) .02*

비교
3.93

(0.48)

3.84

(0.50)

3.81

(0.50)
1.30(17) .30 0.58(17) .57 0.18(17) .86

유능감

실험
3.64

(0.39)

3.84

(0.50)

3.88

(0.51)
-1.97(19) .06 -0.32(19) .76 -2.16(19) .04*

비교
3.94

(0.43)

3.83

(0.48)

3.78

(0.49)
1.07(17) .30 0.58(17) .57 1.92(17) .08

여성성

수용

실험
3.61

(0.66)

3.89

(0.76)

3.88

(0.87)
-2.13(19) .05 0.14(19) .89 -3.17(19) .01*

비교
3.69

(0.51)

3.63

(0.59)

3.67

(0.59)
0.70(17) .49 -0.35(17) .73 0.62(17) .54

주. *p<.05.

표 7. 집단 내 시기 별 자기돌 , 유능감, 여성성 수용

우울 진로 포부

실험집단(n=20) 비교집단(n=18) 실험집단(n=20) 비교집단(n=18)

사 검사 M(SD) 2.02(0.57) 1.97(0.62) 3.67(0.56) 3.60(0.74)

사후 검사 M(SD) 1.97(0.60) 1.90(0.52) 3.66(0.73) 3.82(0.65)

표 8.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우울과 진로 포부의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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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집단과 측

정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우울과 진로 포부를

종속변인으로, 우울(r=.50, p<.01) 진로 포

부(r=.52, p<.01)와 유의한 상 을 나타낸 사회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공분

산분석을 실시하 다(표 8 참조). 그 결과, 우

울과 진로 포부 모두 집단의 주효과(우울, F[1,

37]=0.44, n.s.; 진로 포부, F[1, 37]=2.66, n.s.),

측정시기의 주효과(우울, F[1, 37]=0.06, n.s..;

진로 포부, F[1, 37]=0.20, n.s.), 집단과 측정시

기의 상호작용효과(우울, F[1, 37]=0.22, n.s.;

진로 포부, F[1, 37]=0.09, n.s.)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후검사에

서 공동행동 참여 의도가 실험집단(M=2.96,

SD=1.07)과 비교집단(M=3.09, SD=0.84)에서

서로 다른지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36)=-0.182,

n.s.). 따라서 가설 3, 4, 5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 이론과 여성주의상

담을 토 로 여자 학생들의 온정 성차별주

의 수 을 낮추고 임 워먼트 수 을 증진시

키기 한 온라인 단기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실험집단

에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과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과 함께 여성 임 워먼

트 수 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으로 구성된

3회기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실시하 고, 비

교집단에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민

감성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으로 구성된 3회

기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실시하 다. 본 연

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 상담실제에

지니는 시사 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로그

램 참여 후 온정 성차별주의 수 이 낮아졌

으며, 이러한 변화는 추후검사까지 지속되었

다. 두 집단 모두 온정 성차별의 만연함과

부정 향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

계시키는 활동에 참여했음을 고려했을 때, 인

식 민감성 증진 활동은 여자 학생들의 온

정 성차별주의 수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사한 활동으로 로

그램을 구성해서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2012;

Case, 2007)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교육 개입

을 통해 일반 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 성차별

태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 워먼트 련 자료 분석 결과, 임 워먼

트 총 에 해서는 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 워먼트 하 요인인 자기돌 , 유

능감, 여성성 수용의 경우 추후검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신뢰

와 자기주장에 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임

워먼트 개입의 효과가 임 워먼트의 특정 요

소에 집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효과는

즉각 이기 보다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을 시사한다. 임 워먼트 요소 자기돌 ,

유능감, 여성성 수용은 주로 내 인 힘(자기효

능감, 유능감)과 이에 한 자기평가를 나타내

는 반면, 자기신뢰와 자기주장은 주로 인

계 행동(타인과의 상호작용, 생각과 감정 표

)과 련이 있다. 즉, 자기신뢰는 타인으로

부터 향을 받는 정도와 자신의 선택에 한

신뢰를 의미하고( 시 문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경우, 그들이 옳은지 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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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무시해야 할지를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

다”), 자기주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

각을 표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시 문항:

“ 이 다를 때 윗사람에게 내 생각을 편안

하게 말할 수 있다”). 개념 으로도 여성 임

워먼트는 개인 내 인 측면과 인 계 측

면, 즉 개인의 자율성 자존감에 한 욕구

와 이를 타인에게 표 하는 욕구로 구분된다

(김정미, 2004).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로그램이 반성 쓰기 등 주로 개인 내 인

측면에 을 두었음을 고려했을 때, 로그

램 참여가 자기돌 이나 유능감과 같은 미시

인 임 워먼트(박원우, 1998)에 변화를 래

하지만 자기주장과 같은 인 계 측면의

임 워먼트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타인과의

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 하고 이

를 표 할 수 있으려면 인 계에 을 둔

임 워먼트 요소를 로그램의 활동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인 계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고 새

로운 방식으로 표 하는 활동을 추가하거나,

온라인 집단 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식

으로 로그램을 구성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구성개념을 평정하는 방식이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자기신뢰의

경우 모든 문항이 역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정형 문항과 부정형 문항

에 비 칭 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Swain, Weathers, & Niedrich, 2008). 실제로, 동

일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이지만 정형으로

제시된 문항과 부정형으로 제시된 문항의 평

균값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길곤, 탁

우, 강세진, 2014). 본 연구에서도 부정형 문

항으로만 구성된 자기신뢰의 경우 세 번의 측

정 시 에서 다른 4개 하 요인에 비해 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응답

오차와 낮은 수로 인해 자기신뢰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로그램 실시 후 우울 수 에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 한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향상으로 인해 생되는 심리․정서

불편감(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임 워먼트 개

입을 통해 어들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비교집단의 경우는 상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론에 기술한 것처

럼, 비교집단의 경우 온정 성차별 인식 향

상으로 인해 온정 성차별을 수용하는 정도

가 어지고 우울 수 이 낮아지지만 인식되

는 성차별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감을 느

껴 결국 우울 수 이 인식 향상 이 상태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임

워먼트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에도

우울 수 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 워

먼트 개입이 우울 수 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배제 , 정경용, 2013)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임 워먼트 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임 워

먼트 총 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울

수 을 감소시킬 만큼 그 향력이 크지 않았

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표본의 특

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학생들은 실험 참여 이 에 상 으로 낮

은 수 의 우울을 보고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여자 학생들의 우울 평

균은 2.55(김정호, 2003)인 반면, 본 연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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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여자 학생들의 우울 평균은 1.99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체 인 효과가 두드러지

지 않은 임 워먼트 개입을 우울 수 이 낮은

참여자들에게 실시했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

수 에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이외에 다른 심

리․정서 불편감( , 분노, 무기력)을 변인으

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련 변인의 추

이를 살펴 으로써 온정 성차별 인식향상과

임 워먼트 증진으로 래된 심리 불편감의

변화를 간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로그램 참여 후로 임 워먼트 하 요인인

유능감이 비교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 : “ 재

내가 처한 상황에 최 한 잘 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을 고려했을 때, 유능감

이 낮아지는 것을 무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과 민감성이 향상될수록 성차별로 지각되

는 사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

정서 불편감이 증가한다는 학자들의 주장

((Fischer & Bolton-Holz, 2010; Moradi & Subih,

2002; Swim et al. 2001)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이다. 한 흥미롭게도 온정 성차별과 임

워먼트 간 계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즉,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온정 성차별과 임 워먼트 간 상

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로그램 참여 이후

두 변인의 계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우선, 비교집단에서는 추후검사에서 두 변

인 간에 부 상 이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경우,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수 이 증

가하고 성차별에 해 더욱 민감해졌지만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처 략( , 임 워먼트)

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온정 성차별 수용 정도가 클수록 임

워먼트 수 이 낮은(무력감 등 심리 불편감

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실험집

단의 경우에는 추후검사에서도 온정 성차별

과 임 워먼트 간에 상 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에 참여한 여학

생들의 경우 인식 향상을 한 활동 뿐 아니

라 임 워먼트 활동에 추가 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증진에 수

반되는 심리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되어, 결국 온정 성차별 수용 정도

에 따라 임 워먼트 수 이 달라지지 않은 것

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 본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로그램

참여 후 진로 포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온정 성차별 수용 정도가 경제력이나

더 높은 지 를 추구하려는 태도(Rudman &

Heppen, 2003), 높은 지 를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Dasgupta & Asgari, 2004)과 부 인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 워먼트 개입이 여성의 진로 련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Chronister & McWhirter,

2003; 2006)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

능성은, 각각의 로그램에서 진로 포부를 직

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련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정 성차별

인식 로그램과 임 워먼트 로그램이 여자

학생들의 진로 포부 수 을 변화시킬 만큼

그 향력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표본의 특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학생들은 실험 참여 이 에 상

으로 진로 포부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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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생들의 진로 포부 평균은 2.89(손은령,

손진희, 2005)인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학생들의 진로 포부 평균은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진로 포부가 상 으로

큰 여자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진로 포부 수 에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램 참여 이후 여자 학

생들의 공동행동 참여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 참여 의도

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이

증진될수록 공동행동 참여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Becker & Wright, 2011)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한편, 상 분석 결과 실험집단에서만

임 워먼트 수 과 공동행동 참여 의도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확인되었다. 즉, 성차별주

의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지만 임 워먼트

수 이 상 으로 낮은 비교 집단에서는 임

워먼트와 공동행동 참여 의도 간에 상 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임 워먼트의

몇몇 요소가 증진된 실험 집단에서는 임 워

먼트 수 이 증가할수록 공동 행동에 참여하

려는 의도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 워먼트 수 과 공동 행동 참여 간 련성

을 확인한 선행 연구(Worell, 2001)와 부분 으

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

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식향상 임 워먼

트 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사회 참여 련

‘행동’보다는 ‘의도’에 향을 미쳤고,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향상이 아니라 임 워먼

트가 공동행동 참여 의도에 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자들의 개인 인 경험과 온정 성차별을 연

짓는 등 개인 인 맥락에서 온정 성차별

을 극복하고 임 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주로 로그램을 구성하 다. 이로 인

해, 개인 내 인 측면의 ‘의도’에서는 변화가

있었으나, 보다 단 가 크고 외 인 성차별

극복 행동까지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 인 맥락에서 실제 행동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로그램에 포함시킨 후, 이것이

사회 인 맥락에서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로그램 참

여 후에 온정 성차별 수용 정도가 감소했는

데, 두 집단에서 공통 으로 사용한 개입의

내용과 방식을 상담 장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온정 성차별의

특징과 배경, 부정 인 향을 설명하는 을

읽고, 자신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 으로 성찰하는 경험을

하 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성차별주

의가 자신과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 으로 자신의 삶과 연계되어 부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입 방식을 개인 집단상담, 심리

교육에 용한다면 여자 학생들의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 수 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를 들어, 높은 수 의 온정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생되는 부정 인 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담자, 즉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제한하

는 내담자에게 온정 성차별 련 정보를 읽

기 자료로 제시한 후 이에 한 생각과 느낌

을 상담자와 공유하도록 격려한다면,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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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 타인에

한 온정 성차별 태도를 발견하고 이를 수

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구

조화된 집단상담에서 온정 성차별에 한

정보를 제공한 후 집단원 서로가 자신이 경험

한 온정 성차별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에 만

연한 온정 성차별에 한 민감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기술한 것처럼 비교집단에서는

추후검사에서 온정 성차별과 여성 임 워먼

트 간에 부 상 이 나타난 반면, 실험집단

에서는 로그램 참여 후 임 워먼트의 몇몇

요소들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온정 성차

별이 임 워먼트 수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차별

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온정

성차별주의를 온 히 극복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온정 성차별에 한 인식을 증진시

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식 증진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불편감을 방하고

이는 노력, 를 들어 여성의 임 워먼트 수

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개인과 집단을 상으로 여성

에 한 온정 성차별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상담자에게 더욱 민감하고 균형 있는 개입을

요구한다. 즉, 상담자는 여성 내담자가 온정

성차별의 존재와 그 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그러한 인식 증진이 가져다

주는 일시 인 부정 향을 함께 인지하도

록 조력하고, 인식 증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 불편감을 상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임 워먼트 략을 함께 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즉, 내담자의 자아강도와 자존감,

문제 처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임 워먼트

략을 사용함으로써, 성차별에 한 인식이 증

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시 인 불편감

을 조 하고 리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

해 보인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처럼 상담

자가 내담자의 강 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조

력할 뿐 아니라 단 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정 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격려한다면, 성차

별 인식 향상으로 인해 래되는 심리 불편

감을 해소하거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은 회기

당 10분씩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는 단기간의 개입을 통해서도 여자 학생들의

온정 성차별주의 수 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 워먼트 수 한 부분 으로 향

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로그램에 자발 으로 참여한 을

고려하면, 시간, 비용, 근 가능성 등에서 이

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활동이 여성들의 성

차별 인식과 임 워먼트를 향상시키는데 실효

성 있는 안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로그램에 포함된

활동을 기법의 형태로 상담 회기 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기와 회기 사이에 과제

로 제시한 후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담자가 가

졌던 의문이나 성찰을 다음 회기에 상담의 소

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온라인 활

동 로그램은 면 상담 이외에도 심리교육

이나 자조(self-help) 개입의 일환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를 들어, 학 내 상담센터나 성평

등센터, 인권센터 등의 기 홈페이지에 로

그램을 탑재하여, 여자 학생들이 자신의 온

정 성차별 인식 수 을 검하고 실생활에

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그램 실시와 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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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 탈

락한 참여자들의 임 워먼트 수 이 다른 참

여자들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

의 임 워먼트 수 이 낮을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로그램에 지속 으로 참여하

기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임 워먼트 수 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해야 할 일을 모두 이

행하기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아 회피한다

(임명기, 하유진, 오동 , 손 우, 2014; Vauth,

Kleim, Wirtz, & Corrigan, 2007). 본 연구에서도

임 워먼트 수 이 낮은 참여자들은 세 번의

로그램 활동 참여와 로써 자신의 생각

는 감정을 표 하는 활동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아강도 등

임 워먼트 수 이 낮은 여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용할 수 있을 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로그램 마

지막에 제시했는데, 만일 여자 학생들의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우선 으로 실

시하여 자아강도 수 을 높인 후 성역할 분석

등의 활동을 제시한다면, 여자 학생들이

로그램에 지속 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기 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했는데, 주로 특정 커

뮤니티에서 참여자가 모집되어 연구 결과에

이용자 특성이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가 서울 소재 학에

재학 이어서, 연구 결과를 타 지역 학에

재학 인 여자 학생들에게 용하는데 한계

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을 상으로

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여자 청소년이나 직장인, 기혼여성 등 인구통

계학 특성을 달리하는 집단에게 용될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한, 인식향상 로그램 내용 에는 결

혼이나 직장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차별

을 상상해보는 것이 있었는데, 후속연구에서

는 학생 시기에 여자 학생들이 실제로 경

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안내문

을 보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한 여자 학

생들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참

여자들의 자기선택 편향(self-selection bias)이 설

문지 반응이나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다. 즉, 로그램 참여에 한 자발

동기가 부족하거나 자아강도 등 임 워먼

트 수 이 낮은 여자 학생들에게 본 로그

램이 동일하게 용되고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된 연구 참여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 한 연구의 제한

으로 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정

력 분석을 통해 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도출

할 수 있는 사례 수를 확인하 고, 도탈락

자를 고려하여 그 보다 더 많은 참여자를 모

집하 다. 그러나 사 검사 실시 이후와 로

그램 진행 도 에 탈락자들이 발생했는데, 이

로 인해 통계 검정력이 낮아져 실제로 존재

하는 차이나 변화를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한

계 으로 지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는 공동행동 의도 척도를 번역-역번역한 후

사용했는데, 엄 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

은 척도를 사용한 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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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했는데, 응답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왜

곡해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온정 성차별의 경우 로그램에 참여

한 이후에는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이

반 되어 참여자들의 반응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

도들은 주로 인지 , 태도 측면을 자기보고

식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본 로그램의 효과

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로는 참여자의 무의식

차별 태도, 성차별 상황에 한 정서

반응( : 죄책감, 분노)을 확인할 수 없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측

정하거나 행동 찰 는 암묵 태도를 측정

하는 도구들을 채택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포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

구에서는 두 개 집단, 즉 온정 성차별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한 집단과 인식 향상 임

워먼트를 목표로 한 집단을 비교했는데, 임

워먼트 개입만 실시한 제 3의 비교 집단을 추

가로 설정했다면 인식 향상과 임 워먼트의

차별 인 효과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수 있었

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임 워먼트

로그램의 1회기는 온정 성차별주의에 한

인식 향상, 2회기와 3회기는 임 워먼트 증진

을 목 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결과 추후검사

에서 참여자들의 임 워먼트 하 요인들이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설

계를 통해서는 참여자들의 임 워먼트가 정확

히 어떤 회기의 어떤 활동을 통해 향상된 것

인지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활동의 효과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거나, 로그

램 간의 평가, 는 과정 평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강간 통념, 데이

트 폭력, 포르노그래피(김재은, 김지 , 2016;

심재웅, 2008; 정윤아, 2013) 등의 맥락에서 양

가 성차별주의를 논의해왔는데, 본 연구에

서는 여자 학생들을 상으로 온정 성차별

주의를 특정해서 그 변화를 실증 으로 확인

하 다. 한 국내에 여성주의상담 이론과 실

무에 한 실증 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이주연, 2015), 본 연구는 여성주

의상담의 핵심 개념인 임 워먼트에 을

맞추고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한 최 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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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Online Empowerment

Program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o

Overcome Benevolent Sexism

Seung Won Lee Young Seok Seo

Suicide and School Mental Healt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d evaluated an online intervention program that aimed to help Korean

female students recognize prevalence and negative effects of benevolent sexism and to overcome the

accompanying psychological distress. A three-session online intervention emphasizing awareness-raising and

empowerment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developed based on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feminist therapy, was tested against another three-session online intervention consisting of awareness-raising

only (comparison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benevolent sexism decreased in both groups

(experimental: n=20, comparison: n=18), while on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changes

across multiple elements (self-nurturance, self-confidence, the femininity acceptance). Neither group showed

changes in career-aspiration and depression after the intervention, nor in collective action intention in the

follow-up test.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benevolent sexism, empowerment,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feminist therapy, program development


